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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지구송리더. 주세페김 & 구미꼬김
 (서울강북-랑코리아 위성클럽) 

미소의 나라, 스리랑카에 가다 클럽의 대를 잇는 어머니와 아들

서울새신라 창립회원 최명주 전 회장
어머니 뒤이어 가입한 이원우 회원

부부 로타리안이 함께하는 ‘예술’과 ‘봉사’

D.3650RI (2017-18)

RI 전 회장(2015-16)으로부터 몇 달 전, 그의 조국인 

스리랑카에 와달라는 초대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스리랑카의 콜롬보로타리회장 취임식에서 저희 부부 듀오아임이 브라

질 상파울로에서 그리고 서울국제대회에서 랑코리아위성클럽과 보여주었던 

인문학적인 공연을 스리랑카의 로타리안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는 기대감이 표명되어 있었습니다. 

7월 6일 저희 부부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도착하였고 1929년에 창립된 전통 있는 콜롬보로타리클럽의 89대 소메

스와란 회장 취임식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호텔에 모인 약 400여명의 내빈과 로타리안들이 영어로 취임식이 진행하였고 

만찬 중간에 1시간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시차로 인하여 좌정을 넘긴 시간이라 목소리가 무거웠지만 로타리안들의 환대와 

스리랑카 고유의 온화한 미소가 피곤을 잊게 하였습니다.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스리랑카는 18세기 말부터 영국 식민지로 지내다 독립하였고 한때 국명을 실론(Ceylon)에서 스리

랑카공화국으로 바꾸고 영국연방에서 완전 독립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스리랑카는 남방불교의 중심지이면서 실론은 

차의 세계적인 산지로 유명하지요.

로타리의 특별한 인연으로 라빈드란 회장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두 아이들까지 초대하여 1주일간 스리랑카 전역을 여행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특별히 라빈드란 회장의 산장에 가족이 함께 머문 시간은 마치 먼 이상향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수도승이 된 느낌이었고 스리랑카의 잔잔한 미소와 여유로움을 우리 가족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서울 새신라로타리클럽 창립회원으로 입회해 근래까지 활동해

온 동신시스템즈 최명주 전 회장. 건강상 주회 참석이 어려워 빈자리를 아들인 이

원우 (주) 디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가 2015년부터 이어받았다. 지난해에는 지구

대회 우정의 집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클럽과 지구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세대와 미 USC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공항이나 공공기

관, 군부대의 대테러 방호시스템인 로드블록, 로드 볼라드 등을 제조 시공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차량하부 검색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GS인증을 받았고, 

로드블록은 우리나라 업체로는 처음으로 미 국방성 충돌테스트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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